
 

 

1. 보안동향 
 

시급한 패치 요망 : 아틀라시안 제품에서 자꾸만 발굴되는 초고위험도 취약점들 

 

[미리보기] 

아틀라시안 제품에서 네 개의 초고위험도 취약점이 발견됐다. 전부 10 점 가까운 점수를 받았을 정도로 심각한 취약점이다. 원격 코드 

실행 공격을 가능하게 하므로 시급한 패치가 필요하다.[보안뉴스 문가용 기자] 아틀라시안(Atlassian)에서 만든 기업용 소프트웨어에서 네 

개의 초고위험도 취약점이 나왔다. 전부 원격 코드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, 공격자 

 

 

 

보이스피싱 범죄, 시효 만료 9개월 앞두고 극적 해결... 6 명 일괄 기소 

 

[미리보기] 

묻힐 뻔했던 2014 년 9 월~2018 년 1 월 신고된 보이스피싱 사건대전지검, 전국 18 개 검찰청 미제 처리된 23 건 사건...재수사 통해 진실 

밝혀태국에 근거지 둔 ‘최사장 조직’ 범행 규명...6 명 조직원이 41 명 피해자에게 5 억원 편취[보안뉴스 김영명 기자] 동일한 보이스피싱 

범죄단체의 조직범죄였지만 서로 다른 23 개의 개별사건으로 피해 신고가 접수돼 

 

 

 
 

  



정체를 알 수 없는 자들이 오래된 소프트웨어 통해 미국 정부 기관 침해 

 

[미리보기] 

패치는 이미 3 월에 나왔는데, 석 달이 넘도록 적용하지 않은 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바람에 공격을 두 차례나 허용한 곳이 있다. 다른 

곳도 아니고 미국의 정부 기관이다.[보안뉴스 문가용 기자] 정체불명의 공격자 혹은 공격 단체가 미국 연방 정부 기관 두 개의 웹 서버에 

접근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. 어도비(Adobe)에서 개발한 콜드퓨전(ColdFu 

 

 

 

이미지와 오디오 악용하면 인공지능 챗봇을 앵무새로 만들 수 있다 

 

[미리보기] 

대형 언어 모델 기술의 발전이 눈부신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. 그러자 보안 업계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. 악성 이미지와 오디오를 이용해 이 

눈부신 기술을 단순 앵무새로 만드는 기법이 새롭게 발견됐다.[보안뉴스 문가용 기자] 챗 GPT 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의 배경이 되는 ‘대형 

언어 모델(LLM)’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. 새로운 공격 기법들이 자꾸만 발견되고 

 

 

 

한국정보산업연합회 선정 ‘올해의 CISO’에 KB국민은행 이재용 상무, 넷마블 장석은 이사 수상 

 

[미리보기] 

KB 국민은행 이재용 상무, 제로트러스트 기반의 차세대 보안전략 수립 공로 넷마블 장석은 이사,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과 

사용자 인증 강화[보안뉴스 권준 기자]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산하 한국 CIO 포럼이 선정한 ‘올해의 CISO’에 KB 국민은행 정보보호본부장인 

이재용 상무와 넷마블 장석은 이사가 각각 수상했다. 서울 더웨스틴조선호텔 2 층 오키드룸에서 

 

 

 
 

  



2. 보안권고문 
 

금일 최신 패치 및 업데이트는 없습니다. 

 
 

 

 

 


